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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및 비희토류 영구자석의 소재원천기술 개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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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환경오염 및 에너지 고갈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동차, 로봇, 정보․전자산업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각종 모터가 소형화, 고성능화, 고효율화 됨에 따라, 이에 필수적인 고성능 분말자성소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계 모터용 분말자성소재 시장 : 30조원, 2017년) 현재까지는 주로 수-수십 ㎛의 

단상분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말자성소재의 임계성능을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소재특성의 한계와 분말자성소재산업의 nutcracking 현상 (현재 수입 의존율 70%)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희토류 자석 제조의 새로운 공정 개발 및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자석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재료연구소에서는 “극미세 자성입자 기능복합화기술”이라는 과제로 2008년도부터 지식경제부의 소재원천

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연간 20억씩 총 200억이 투자되며, 현재 15개 기관 97명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장기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미래

시장 선점과 대일 무역역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첨단 신소재 개발을 목표로 하여, 원천기술은 신기능 창출과 

임계성능 창출로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본 발표에서는 그 동안 추진해왔던 희토류 및 비희토류 자석 개발의 주요연구결과와 향후 추진방안 및 개

발전략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